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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쭉류의 삽목 
	
	

	 
	  상록성인 산철쭉, 왜철쭉, 왜진달래, 중국철쭉, 아잘레아 및 만병초 등은 주로 삽목번식을 한다. 삽목의 적기는 가온 온실에서 재배한 모본은 4월 중순이며 또한 노지에서 재배한 것은 6월 중순이다. 즉 이시기는 당년에 새로 자란 가지가 성숙한 후에라야 뿌리가 잘 내린다. 
  삽목의 상토로서는 피트모스, 버미큐라이트, 펄라이트, 모래등을 많이 이용한다. 이중 펄라이트나 모래에 피트모스를 1 : 1로 혼합한 것이 좋다. 삽수는 고목보다 어린 나무에서 채취한것 일수록 발근이 잘된다. 삽수는 금년에 새로 자라나는 새로운 가지의 생장이 정지된 시기에 7cm정도의 길이로 따서 바로 물에 1시간정도 담그어 두었다가 기부를 비스듬히 깎아 버리고 3cm 사방으로 꽂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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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삽수의 채취와 조제 
	
	
	

	 
	  삽목후 충분히 관수하고 그후는 용토가 마르면 관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엽면관수는 하루 2~3회씩 해준다. 흐린날은 차광망이나 발을 걷어 주도록 한다. 30일쯤 경과하면 발근이 시작된다. 자생철쭉나무와 진달래는 mist실을 이용하면 발근율이 높아진다. 난지에서는 10월 상순에 이식하는 수도 있으나 봄에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표 1. 자생철쭉류의 삽목시기와 발근율
(단위 : %)


	
	
	

	 
	시기(월.일) 

5. 21

6. 27

방 법

종류

철쭉나무

산 철 쭉

진 달 래

95.6

86.0

40.0

  8.9

97.0

65.6

   IBA 200ppm 12시간 침지, 미스트 삽목

   미스트삽목

   IBA 4,000ppm 5초 침지, 미스트 삽목

 
	
	
	

	 
	표 2. 도입철쭉류의 삽목시기와 발근율
(단위 : %) 


	
	
	

	 
	월 

2

3

4

5

6

7

8

9

10

11

종류

왜철쭉

왜진달래

눈철쭉(히라도철쭉)

95

43

53

100

  97

  86

70

83

83

87

80

100

  90

  90

100

73

67

67

  10

  33

100

93

73

97

93

73

93

93

40

67

 
	
	
	

	 
	 
	가. 상록철쭉 
	

	 
	 
	  당년에 자란 가지가 반정도 단단해진 상태인 반숙지를 삽목하는 것이 발근이 제일 잘된다. 따라서 온실에서는 연중 가능하지만 대개 4월부터 시작하며 노지에서는 6월 중·하순부터 장마철이 적기이다(그림 2). 이때는 새싹이 나와 반정도 단단해진 상태가 된다. 삽수가 아주 모자랄 때는 전년에 자란 가지를 이용해도 되지만 발근이 늦고 발근수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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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왜철쭉 삽목방법 
	
	

	 
	 
	  삽수는 충실하게 기른 모수에서 충실한 가지를 잘라 사용한다. 삽수길이는 소형품종은 3cm, 중형품종은 3~5cm, 대형품종은 6~7cm정도로 자른다. 삽수는 건조시키면 절대 안되며 물을 충분히 흡수시켜 서로 잎이 맞닿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삽목한다. 또한 삽수는 한낮이나 건조기를 피하고 아침에 채취하는 것이 좋으며, 바로 삽목하는 것이 좋지만 삽목이 늦어질 때는 수태 등 보습력이 있는 곳에 비닐 또는 신문지로 싸두었다가 쓴다. 이때 잎의 윗부분은 노출시켜 환기가 되도록 하고 광합성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며칠 동안 삽수를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5~6℃의 냉장고에 저장도 가능하다. 옥신류의 발근촉진제는 발근에 도움을 주니까 사용해도 좋으며, 미스트(안개같은 입자의 물)조건이나 다습조건도 발근에 좋으나 과습 고온시에는 각종 병해발생 염려가 크기 때문에 살균제(예 : 벤레이트)나 적온 조건 유지가 필요하다. 
  삽목용토는 2/3피트모스 + 1/3펄라이트나 피트모스 1 + 모래 1의 용적비로 섞어 쓰든지 피트모스 또는 모래나 피트모스 한 가지 단용도 가능하다. 삽목 깊이는 2.5cm 삽수인 경우 길이의 반은 용토 속에 꽂히도록 한다. 삽목 후는 관수하며 삽수가 충분히 안착되도록 하고 50~70% 차광상태에서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보통 4~6주면 발근되는데 이식하기에 적당한 기간은 8~9주까지 가기도 한다. 
  발근온도는 18~23℃ 범위가 좋으며 지중 전열장치로 24℃로 해줘도 좋다. 비료를 물에 타서 뿌려 줄 때는 매우 낮은 농도로 주도록하며 고농도로 주면 피해가 매우 크다. 전등조명은 발근에 도움을 주며, 발근묘는 4℃에 20일 정도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 낙엽철쭉 
	

	 
	 
	  상록철쭉보다는 발근이 어렵지만 겐트(Ghent), 몰리스(Mollis), 엑스부리(Exbury) 교배종과 기타 일부는 삽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품종에 따라 대단히 차이가 크다. 철쭉 중 포복성인 것은 그렇지 않은 종보다 발근이 잘된다. 낙엽철쭉의 삽목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우선 발근시키는 것이 있고, 둘째는 발근 후 새싹을 내는 일이다. 
  발근 후 꽃눈이 형성된 것이나 새싹이 나오는 것은 월동시 많이 죽는다. 상록철쭉보다 좀 일찍 녹지삽목 하는 것이 더 좋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주로 밀폐삽목을 많이 이용하며 표 3은 낙엽철쭉류는 5~6월에 깊은 상처를 내어 피트모스에 밀폐삽목한 내용이다. 
	

	 
	 
	표 3. 네덜란드 양묘장의 화목류 표준 삽목 방법(Van Elk, 1974) 

학 명

삽목 시기

삽목상토

깊은
상처를줌

발근촉진물질

살균제혼합 
(captan)

용액 또는
분말

발근촉진제

R.mollis mollis chinensis

5~6월

전체 피트모스

○
불필요

사용않음

사용않음

Berberis thunbergii 
(매자나무류)

8~9월

피트모스2+모래1

○
"

사용

“

Magnolia liliflora Nigra
(자목련)

7월

"

○
분 말

IBA2%

“


	
	

	 
	 
	다. 밀폐삽목 번식 
	

	 
	 
	 
	(1) 밀폐삽목 번식 

	 
	 
	 
	  지금까지 알려진 삽목상 중에서 발근에 좋은 환경을 주는 시설로는 분무온실(mist)과 밀폐삽목실이다. 유럽의 번식실은 밀폐실의 경우 적은 시설비로 발근율은 미스트실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발근이 자연상태에서 잘 되지 않는 대부분의 나무는 녹지삽을 하면 발근율이 크게 향상되고, 잎이 달려 있는 삽수는 발근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때에 잎은 계속 모수(母樹)에 붙어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증산작용을 하고 생리작용을 한다. 만약 증산량이 흡수량에 미달되면 고사해 버리게 될 것이다. 삽수가 뿌리를 낼 때까지 고사되지 않고 생리활동을 계속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증산을 억제시켜 주는 방법으로, 비닐 등으로 밀폐시켜 습도를 높여 증산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밀폐삽목이라 한다. 

  ○ 용기 밀폐실 : 용기안에 삽목을 하거나 삽목상자를 넣음
  ○ 터널 밀폐실 : 활죽, 철사 플라스틱으로 터널을 치며 밀폐를 시킴
  ○ 직접 밀폐 : 삽목 상자를 폴리에틸렌으로 직접 밀폐시킴

  생리작용중에는 발근에 가장 중요한 발근촉진 물질, 즉 옥신 또는 코팩터(co-factor) 합성이 매우 중요하며 밀폐실 환경조건이 여러 가지 삽수에 미치는 영향과 밀폐실 관리는 다음과 같다. 

	 
	 
	 
	(2) 밀폐실의 습도 

	 
	 
	 
	  삽수는 발근될 때까지 말라죽지 말아야 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관계습도를 포화습도에 가깝게 만들어 줘야 한다. 미스트실은 잎에 수막을 형성시켜 증산을 억제시켜 주지만 밀폐실은 포화습도상태에 의해 증산을 억제시켜준다. 미스트실로 분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650 습도를 유지시켜 주나 밤에 작업이 중단되어 있을때는 42%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미스트(분무장치)시설과 밀폐장치를 병행해서 실시하면 삽목 발근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일부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실용화하고 있다. 밀폐실의 시설은 엷은 비닐이나 폴리에틸렌으로 덮어서 외부와 차단시켜 가능한 한 틈이 없이 밀폐만 시키면 된다. 

	 
	 
	 
	(3) 삽목상의 수분공급 

	 
	 
	 
	  삽상에 주는 물의 염류 량이 너무 높을 경우 염류 집적의 해를 본다. 특히 미스트실에서는 계속해서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안개를 뿜어내기 때문에 염류 함량이 높은 물을 사용하면 그해(害)가 바로 온다. 증상은 잎 가장자리가 누렇게 되어 퇴색되며,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하여 고사된다. 그러나 밀폐실에서는 미스트실에 비하여 염류 집적의 해를 별로 받지 않는다. 보통 삽목상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염류함량은 총 염류량이 400~500ppm이하여야 되는데 식용염(NaCl)은 135~165ppm이하여야 된다고 한다. 이는 분무실(mist실)이나 밀폐실에 이 이상의 염류량은 사용 한계선을 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도 밀폐실은 미스트실에 비하여 염류의 해를 덜 받는다. 그 이유는 밀폐실은 관수량이 미스트실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양 만병초(Rhododendron catawbiensis)의 삽상에선 60~80%(포장용수량)의 수분함량을 가진 곳이 발근율이 제일 좋았다. 

	 
	 
	 
	(4) 밀폐실 상토의 산도와 발근 

	 
	 
	 
	  분무실(mist실)에는 순모래를 쓰거나 황토가 약간 있는 모래를 사용하지만 밀폐실에는 주로 피트모스를 사용한다. 피트모스는 산성이 매우 높아 단용(單用)했을 때는 산도pH 4.5에서 가장 발근율이 높았다. 그러나 삽목용토의 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물의 산도가 더욱 중요하다. 

	 
	 
	 
	(5) 밀폐실의 광(光) 

	 
	 
	 
	  일반적으로 삽목상에 가장 알맞는 수광량은 삽수가 시들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많이 받는 것이 좋다. 왁스만(Waxman, 1965)에 의하면 보통 광은 정오에 10,000 foot candle이 되며 유리온실내에서는 7,000 foot candle쯤 된다. 대개 호광성 식물은 최고 2,000 foot candle에서 일반적으로 잘 자라고 호음성 식물은 500~200 foot candle에서 생육이 좋다. 왁스만씨는 블루베리(Blueberry) 삽상의 광도를 다르게 조명하여 발근율을 조사하였는데 110~195 foot candle에서 제일 발근율이 좋았다. 보통 유리는 자연광의 50%차광을 이상적인 삽목상의 광량이라고 하나 서부유럽의 50%광량과 우리나라의 광량과는 판이하게 틀린다. 우리나라는 너무 강렬한 햇빛이 내려 쪼이며 맑은 날이 대부분이다. 오직 장마철에만 1년 강우량의 60~70%의 비가 오고 그 외의 시기는 건조한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삽목상의 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을 가르켜 주고 있다. 
  몇 시간의 따가운 햇빛이 삽목상에 내려 쪼이면, 연약한 삽수일 경우 하루 아침에 죽어 버릴수 있다. 여름철 삽목상의 차광은 필수적이다.
   차광재료에 있어서 네덜란드에서는 주로 나무 발(timberlath)이나 한냉사로 차광하지만 요사이 새로운 제품이 계속 생산되고 있어 편리하다. 이 중 알미늄판으로 만든 차광망이 효과적이다. 대개는 플라스틱제품이며, 그 외에도 각종 재료가 있는데 자연광을 20~70%까지 차광시켜 줄 수 있는 제품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갈대발은 차광제품으로써 매우 이상적이나 값이 비싸 플라스틱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자연상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갈대 발 1매로 피복한 비닐피복구 안의 투광량이 자연광의 21.6%로써 조도평균을 볼때 7월에는 8,165lux, 8월에는 4,893lux, 9월에는 3,617lux 정도였다. 

	 
	 
	 
	(6) 밀폐실의 온도 

	 
	 
	 
	  삽상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낮에는 20~27℃, 밤엔 15℃가 가장 알맞은 상태이다. 그러나 서양 만병초(Rhododendron)의 실험에서 밴 엘크(Van Elk, 1973)는 18℃~20℃가 가장 알맞다고 하였고, 캘러스(callus)를 형성할 초기에 20℃이상으로 주면 캘러스만 과다하게 형성하여 발근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온은 삽목상토의 증산을 촉진하고 삽목상토를 건조시켜 캘러스(유상조직)형성을 과다하게 해 준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7) 밀폐실의 병해 

	 
	 
	 
	  밀폐실의 환경은 병 발생에 가장 알맞는 상태가 된다. 높은 습도, 병균 번식에 알맞는 온도 그리고 강하지 않는 햇빛 등의 환경은 발병에 유리한 환경들이다. 특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병은 보토리티스병(회색곰팡이병)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삽목하기 전에 삽수 기부의 절단수위와 상처부위에 살균제 분말을 발근촉진제와 같이 묻혀서 삽목한다. 이때 사용하는 살균제는 주로 캐프탄 10%분말을 사용한다. 간혹 살균제 용액에 삽수를 잠시 담갔다가 꺼내서 삽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목본식물로서 조직이 단단한 종류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캐프탄 분말을 삽수 기부에 묻혀 삽목하기도 한다. 간혹 밀폐실의 공기순환시에 병 발생을 잘 관찰하여 발생의 기미가 보이면 오소사이드를 뿌려주든지 유파린을 살포해 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2. 종자 번식과 조직배양 
	
	

	 
	  아잘레아의 번식은 실생·삽목·접목·취목·조직배양 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나 주로 상록성 철쭉은 삽목으로, 낙엽철쭉은 실생에 의해 번식이 되며 접목과 조직배양도 많이 하고 있다. 
	
	

	 
	 
	가. 종자번식 
	

	 
	 
	 
	(1) 파종방법 

	 
	 
	 
	  삽목번식이 어려운 대부분의 철쭉류는 종자로 번식한다. 한편 육종할 때는 종간, 품종간 교잡을 하게 되는데 교잡종자는 실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타가수정(他家受精) 식물을 가지고 자가수정을 여러 세대 하면 순계가 되는데 순계 또는 고정종(종자에 의해 파종·육묘해도 형질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종자)의 유지·보존도 종자번식에 의해야 된다. 4~6월에 꽃 핀 후 수정시키면 종자가 맺히는데 가을인 10월 중·하순경이 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열매가 갈색으로 변하기 전 녹색상태에서도 종자는 발아가 된다. 열매는 삭과(朔果)로써 건조시키면 윗부분이 갈라지면서 종자가 나온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록철쭉의 경우 1과실당 100~500개의 종자가 들어있다(표 4). 

	 
	 
	 
	표 4. 황철쭉 종자 발아 
종 자 입 수

발아율(%)

㎡당

1ℓ당

1kg당

파종량

득묘수

800,000

3,300,000

20~35

8cc

주 800(1년차)


	

	 
	 
	 
	   채취 후 바로 파종해도 발아가 잘되지만 저온건조 저장 후 봄에 파종하거나 원하는 시기에 파종해도 좋다. 가장 이상적인 파종방법은 수태에 파종하는 방법이다. 
  수태는 자체 중량의 10~20배를 흡수할 정도로 보수력이 높고, pH는 4.5로 발아에 알맞으며, 각종 영양소도 미량이 들어 있어 이식 전까지 건전모 생산에 적합하다. 또한 수태는 살균력이 있어 살균제 처리가 필요 없다. 철쭉류의 종자는 광발아 종자로서 복토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발아적온은 16~24℃이므로 미스트장치를 하면 좋다. 2~4주 후면 싹이 트는데 차츰 커지면서 나무가 단단해지면 옮겨 심는다. 
  파종용토는 수태 한가지만 쓰지 말고 밑에 3/4을 피트모스 1 : 펄라이트 1의 비율로 섞어 파종해도 된다. 수태는 가위로 잘게 썰어 삶은 후 흙이나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사용한다. 최근에는 플러그(plug)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플러그판 중 깊이가 얕고 구멍수가 많은 것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2) 가식 

	 
	 
	 
	  초장이 1.3~2.5cm정도 자라면 플러그판이나 상자에 이식한다. 이식용토는 피트모스 1 : 펄라이트 1의 비율로 섞어 쓰든지 잘게 썬 수태 한 가지만 이식하든지 한다. 이식거리는 4cm×4cm 간격으로 하여야 하는데 4~5cm 크기의 플러그판에 이식해도 좋다. 이식용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기성이 좋음으로써 충분히 산소 공급을 시키는 일이다. 
  1년정도 육묘 후 옮겨 심고 정원에는 3년생 묘가 가능하다. 50% 차광상태에서 잘 자라므로 직사광은 피해야 한다. 

	 
	 
	나. 조직 배양 
	

	 
	 
	  다른 화훼류처럼 철쭉은 조직배양이 가능하다. 
  Anderson 배지(培地)가 철쭉류 조직배양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한 이래 철쭉도 조직배양이 잘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철쭉류는 다른 작물과는 달리 바이러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실생·삽목·접목번식이 잘되어 조직배양에 의한 대량증식은 많지 않은 편이다. 왜진달래는 Anderson 배지, 산철쭉은 MS 배지에서 BA를 5.0~10.0mg/ℓ첨가한 배지가 좋다. 
	

	 
	 
	 
	 
	 
	 
	
	
	

	 
	 
	 
	 
	 
	 
	
	
	


